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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 원전 20기 가동으로 전력수급은 안정적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

(1월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

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오전 10시 태양광 이용률 : 1.22(월) 12%, 1.23(화) 13%, 1.24(수) 16%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 전력당국의 수급운영 기준은 10.7GW이며, 5.5GW 미만시 위기경보(준비단계) 발령

< 이번 주 전력수급 현황 (단위 : GW) >

구 분 17(수) 18(목) 19(금) 22(월) 23(화) 24(수) ‘22.12.23(금)
최대수요 86.2 83.0 81.0 86.7 89.2 88.5 94.5(역대최고)

예비전력 17.4 19.3 20.3 17.6 15.7 18.9 11.1
기온℃(서울) -2 ~ 2 1 ~ 9 4 ~ 9 -12 ~ -2 -14 ~ -8 -11 ~ -4 -14 ~ -9

太이용률(피크시) 9% 10% 7% 1% 8% 16% 15%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

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하여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23.12.4.~`24.2.29.)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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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 개요

v 올겨울 전력수급 및 수도권 핵심 전력공급 시설 준비상황 점검

□ 회의개요

ㅇ (일시) 2024. 1. 25.(목) 10:00∼11:00

ㅇ (장소) 중부발전 서울복합

ㅇ (참석자)

- 정 부 : 산업부 제2차관, 전력산업정책과장

- 유관기관 : 중부발전 사장, 한전 부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 세부 일정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 시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도착 및 이동 (8층 대회의실)

10:05 ~ 10:9 (4‘) 모두 발언 2차관

10:09 ~ 10:16 (7‘) 「올겨울 전력수급 현황」 발표
전력거래소

이사장

10:16 ~ 10:23 (7‘) 「겨울철 송변전 설비 관리 현황」 발표
한전

부사장

10:23 ~ 10:30 (7‘)
「전력피크 대비 

서울발전본부 운영 대책」 발표
중부발전

서울본부장

10:30 ~ 10:35 (5‘) 마무리 발언 2차관

10:35 ~ 10:55 (20‘) 중앙제어실 및 지하발전소 현장 순시 기자단 동행

10:55 ~ 11:00 (5‘) 환송 및 기념촬영 (1층 로비)


